
지금 지상의 모든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와물질만능주의의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 
만 편안하게 교회를다니라고부추겁니다. 또매일， 매주교회에 다 
닐 필요가 있느냐며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자고 유혹합니다. 휴머니즘을 내세워 인간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 

하는， 이 유혹에 소위 선진국이라불리는유럽과미주지역의 교회가 
급격한 석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곳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예견하였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그리스도라하여 많은사람을미혹하리라!'(마 24:4~5). 바울도 

“이것은이상한일이 아니니라사탄도자기를광명의 천사로가장하 
나니"(고후 11:1따라며 성도들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 
탄의 졸개들은 의외로 가까운 곳， 친한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들 
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 
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많은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그러나끝까지 견디는자 
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 24:끄~13). 

1989년 3월 4일 창간 2011 년 9월 18일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내려진 하나님 

나사렛 여l수 의 풍성한 언약을 종합뼈 정리해 본 
다면 구약은 약속이다.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인상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다는 사실이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생명 

있는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켜 주신다는 약속이며 

(창 9:1~잉， 아브라햄l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 

류를 축복하시려는 그의 목적을 선포하신 것이대창 17:4~5). 이 내용이 

이스라엘과관계된 계속적인 언약의 배경을 이룬다. 인류를 위하신 하나 

님의 서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의 서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갱신 

하며 나。f가게 하는동기와목적이다.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서 인류 

를 향하신 하나님의 서약이 최종적으로 막이 내려졌음을 증거할 때에 이 

들은 구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체험하였던 것들을 멈췄다. 그리고 예수 

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해하고 명확히 설명하고 또 기록하 

였다. 이들은 구약의 약속에 비추어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서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셨다. 구약은 예수께서 완성을 이루신 그 

약속을 선포했던 것이다. 구약에서 들려준 이야기의 결론으로， 또 구약 

에서 선포된 약속의 완성으로 이제 예수께서 세%에 오셨다{마 1:17). 

과연 예수는누구신개 누구보다빠력l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 

도하여 주는 ψ}는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 

그의 이야기를 중단시켰다띤:r 1:23~24). 마귀들이 질문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군중들이 일어나고(막 1:27) 종교지도자들도 불쾌히 여기며 예수 

를 정죄했대막 2:7,16,24, 6:2~3). 좀 더 나-ot가서 주님의 제자들마저 

의아해 하면서 질문을 던졌다{막 4:37~41).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나 

사렛에서 자라나심으로 끝이 난다{마 2:23). 나사렛 사걷뀐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구약성경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곳인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혜롯 왕은 이방인인 동방박사에게 속았다. 하지 

만 그는 동방박사의 별을 믿었고 구약의 성경말씀을 믿었다{마 2:1~8 ; 

민 24:17). 

동방박사들은 성경말씀을 믿었고 어린 아기 예수께 모든 존경과 경배 

와 헌신을 바쳤다. 그곳은 베들레햄이었다{마 2:9~1O).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이들은{마 2:12) 조용한 길，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메 

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을 예측하였다. 좁은 길， 자신을 부인하는 길， 믿음 

의 길， 순종하는 길이었다. 천상의 섭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내려진 

다{마 2:13~1야. 요셉은 마리아와함께 믿음의 길，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걷는다(창 12:1). 믿음의 조ÀJ이 걸었던 그 길이다. 원수 혜롯은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심하였고 엄청난 사고를 치르는 악행이 메시아의 고향에서 

이루어진디{마 2:16~18). 엄청난 학살이었다. 메시아를 위한 회의를 믿 

었던 혜롯 왕의 범죄였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관여하시며 예수를 애굽 

으로 피신하게 하시고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시는 메시아의 어린 시 

절을 보게 하신다{빌 2:6~8). 메시아의 고향은 메시아로 인하여 통곡의 

장소가 되었고 대제사종μ들과 서기관들은무관심했대햄 31:1히. 

나사렛은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다(요 

1:45~4에. 이토록 형편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시골 청년이 
나왔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삽H되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기대하며 읽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예수께서 살아 계 
신 동안 계속해서 던져졌다. 마태가 마태복음 2챙il서 사용한 나사렛’ 
은 너무나 갚은 의미를 주고 었다. 가장 관심이 없는 그괜l 관심이 모아 

진대요 19:19).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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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NG THE JOY 
(25)“Meanwhile, the older son was in the field. When he came near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26)“80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him what was going on. . 
(31)“‘My son, ’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1 have is yours. 

(32)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l and is found. " ’ (Luke 15:25-32) 

T here cena|n|y a때ot of sermons about 빼odigal son, but or뼈dly 

hears sermons these days about his older brother. As you know, after 

the prodigal son repented of his sins and headed home his father saw him 

coming and ran to meet him, “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Lk. 15:20). The father was so 

happy that his son had repented and returned that he made plans for his 

household to celebrate,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Lk. 15:23) . Everyone but the older brother was delighted over 

the returning young man. The closest blood to the prodigal son was his own 

brother, who after returning from work refused to enter into the joy of this 

event, “ Meanwhile, the older son was in the field . When he came near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So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him what was going on ‘Your brother has come,’ he replied,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him back safe and sound.'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Lk. 15:25-28). What caused the older brother to miss 

the joy of this special occasion? What causes us to keep missing the joy of 

wonderful times? 

The sin of a negative, critical, and grumbling spirit causes joy to disappear. 

Today the principle evidence is seen through our negativism and 

complaining. Oh, how different we are from earlier saints! After Paul was 

stripped, severely beaten, and thrown into prison he began praying and 

singing hymns, "After they had been severely flogged,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and thè jailer was commanded to guard them caref비 Iy. Upon 

receiving such orders, he put them in the inner cell and fastened their feet in 

the stocks.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and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to them. Suddenly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The 

jailer woke up, and when he saw the prison doors open, he drew his sword 

and was about to kill himself because he though the prisoners had escaped 

But Pa비 shouted, ’Don'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 Then they spoke 

the word of the Lord to him and to all the others in his house. At that hour of 

the night the jailer took them and washed their wounds; then 

celebrate with my friends. But when this son of yours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comes home, you kill the fattened calf for 

him! "(Lk. 15:29-30). The older son has a pride problem, a severe case of 

self-righteousness. Ephesians 2:12- 13 tell us,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God gave His only Son who died 

for you, but you don’t understand what this means because you always think 

that you ’ re great. This older brother doesn’t understand how much His 

heavenly father has done for him! God is happy that his younger brother has 

returned, his earthly father is happy that his son has returned, and the angels 

. and the saints rejoice over the younger son’s homecoming but the brother 

can ’ t join in because of his heart is offended . The older son ’ s mind 

exaggerates his righteousness. He thinks his younger brother is more terrible 

than himself, entirely different than him. Romans 3:10-18 reminds us, “ As it 

IS wntten :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no one who seeks God. AII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Their throats are open graves; their tongues practice deceit. The poison of 

vipers is on their lips. Their mouths are full of cursing and bitterness. Their 

feet are swift to shed blood; ruin and mise이 mark their ways, and the way of 

peace they do not know. There is no fear of God before their eyes.’" The 

older son forgot how much his father lovèd him. He forgot all his father’s 

blessings , "‘ My son.' the father said ,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Lk. 15:31) . No wonder things are not as they 

ought to be with you, you have something against another. 

The sin of a compassionless heart makes joy disappear. The older son 

sees his brother’s sins but not his own. He p이nts out his goodness to his 

father and then proceeds to point out the badness of his little brother. He 

doesn’t offer even one little piece of love for his little brother. I’ve often 

wondered why the younger brother left in the first place. Perhaps he was 

sick and tired of his older brother’s criticism. 1 John 3:14-16 tell us,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to life, because we love our brothers 

Anyon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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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련 71 훌훌 

(25)맏아들온 밭에 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 
(31)아벼지가 이르되 얘 너는 향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빼하는 것이 마얀챈}다 하니라 (누가복음 15:25-32) 
갱생판육샤 

프:c.. 아온 탕자에 관한 설교는 많지만， 그의 형에 관한 설교는 거의 듣기 어렵 

E프 습니다. 아시다시피， 탕자가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아 
벼지는 달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o~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 

은히 여겨 달려가목을안고 입을맞추니"(녹 15:2이. 아벼지는자신의 아들이 회 

개하고 돌아옹 것이 너무나 기뻐서 식솔들과 축하잔치를 계획했습니다. ‘잘진 

송아지를 꿀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녹 15:23). 탕자의 형만을 제외 
하고 모두가 돌아옹 탕자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탕자와 가장 가까운 혈족은 자1 

기 형이었지만， 일터에서 돌아온 그는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 

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끼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 

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l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 

대" (녹 15:25~28). 무엇 때문에 형은 이 특별한 때의 기쁨을 잃어 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시간들의 기쁨을 계속 잃어버릴까요? 

부정적이며 남을 비판하는 영혼 

부정적이고 비평하며 불평히는 미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날 

이 원리가 맞다는 증거는 우리의 부정적 자세와 불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 

리는 초대 교회의 신자들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깨 바울은 벗겨진 채로 매 

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기도와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 

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김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 

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 

거늘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몸을상하지 말라우리가다여기 있노라 

하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 

각에 간수가그들을데려다가그맞은자리를씻어 주고자기와그옹기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옹 집 

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 16:23~28， 32~34). 원수가 비울 

을 가두었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 원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비울은 감옥 안 

에서도 찬양했지만， 우리는 풍족해도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돌렸지만 우리는부유해도투덜거립니다. 여러분이 종일 이것 

저것 푸념하고 다닌다면 늘 피곤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아주 풍족했던 적이 없을지라도 감사가 넘쳐 납니다! 회복된 마음으 

로 살。}가는 자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찬양할 것을 넘치도록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불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껴l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뭇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 

랑하라 하셨으니”까 22:37~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에 이와 같 

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사행}십 

니까? 지금은 무엇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강조하는 영혼 

성난 마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 

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 

으로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창녀들과함께 삼켜 버린 이 아 

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녹 15 : 29~30)라고 불 

평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아주 의롭게 살이왔다는 자기 의가 너무 

강했기에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12~13은 말씀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 

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라 하나님은 당신의 독쟁자를 내어주어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지만， 여러분은 

늘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 

니다. 탕자의 형도하늘의 아버지가자신을위해 얼마나큰 일을해 주셨는지 이 

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탕자가 돌아와 기쁘셨고，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와 기쨌고， 또 천사와 성도들도 작은 아들의 귀가에 즐거워했으나 

형만큼은 성난 미음으로 인해 이 기쁨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마음은 자 

기 의로 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는 완전히 다른 동쟁이 자신보다 더 

익송}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 1O~18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 

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히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 

워함이 없느니라함과같으니라 탕자의 형은자신의 아버지가그를 얼마나사 

랑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신 모든 축복을 잊었던 것입니다. 

‘까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녹 

15:31).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툼이 있을 때 만사가 잘 되어가지 않는 것 

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영혼 

냉담한 마음의 죄가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의 죄만 보았 

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꺼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대해 아버지께 말하고， 더 

나아가 동생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향한 작은 한 조각의 사랑조 

차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왜 탕자가 애초에 집을 떠났을까? 궁금했 

습니다. 어쩌면 그는 형의 비난이 지긋지긋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3: 14~16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 

어간줄을 알거니와사행}지 아니하는자는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그형제를 

미워하는자마다살인하는자니 살인히는자마다 영생이 그속에 거하지 아니하 

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ι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 

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탕자 

의 형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을 뿐 동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회개하고 집에 왔을 때에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써}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녹 

15:10)고 알려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히는 것 

이 마땅하다 하니라?' (녹 15:3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깨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은 

아닙니까? 잃어벼린 영흔들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 
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햄시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 

온다면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하 

파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잃었던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기쁜 소식이며， 하늘의 

모든 의인들을 기뻐 흥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 불명과 비판 그리 

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히는 일에 우리도 슬퍼합시다. 이 믿음을 실천하 

면 참된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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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1 루빼뻐 l 뭘요새벽기도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 

하셨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이 없게 되었다. 유한한 삶을 

살다가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 

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늘의 영원한 집뿐이대고후 

5:1,4),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한다(고후 5:10) ， 심 

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무엇 

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이다(요 3:16), 그리스도를 믿 

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오에l 있으면 새로운 피 

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이와 같이 단순 

하고 명료한 복음을 최고의 종교지도자들은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 

을 찾아옹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셨다. ‘거듭나야 한다?' (.요 3:3~5) ， 거듭난다 

는 것은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다 . 

• 이전 것은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고후 5:1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에 중요했던 모 

든 것들은 지나간다{죽는다， pass away), 쉽게 말해서 나의 머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롬 6:17~18) ，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다. 우리는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로 가 

야 한다. 이전 것이 지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배워서 조금 더 니아지고， 성공 

적인삶을사는것이 아니다. 그냥죽는것이다 . 

• 새로운젓이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7), 그리스도로 말미 

잎}아우리는새 것이 될수있다. ‘너희 중에 이와같은자들이 있더니 주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과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거룩함과의롭다하심을받았느니라” 

(고전 6:11), 새로운 것이 되는 시작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것이 될 

때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배설물)로 여겨 버리 

기 때문이다(빌 3 : 7~8) ， 사랑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그 무엇， 그 누구도 없게 

된다{빌 3:9~1이. 새로운 것은 곧 새 운명이다. 새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동시에 이 삶에는 이 세상의 것이 조금도 없다. 회개， 용서， 희생， 교회뿐이 

다. 결국 새로운 삶의 목적은 천국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잎F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 

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후 5:18), 새 피조물이 되 

는 것은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이 행하시는 것이 전부다(롬 8:28),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못 박힐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갈 3:27) , 특별한 자격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갈 

3:28~29)，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롬 

5:1이. 

어떻게 새 피조물이 되는가?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 

의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은총의 근 

원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특별히 더 배우고 나아지고 가르칠 게 없다. 매 순간 예 

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회목하게 하시며 그들 

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회목하게 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라!'(고후 5:19),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 피조물이 되도록 십자가의 복음 

을전하자.아벤. 

매시아의 푹훌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 뿐， 이 역시도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킬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기술되어 

켈을 7~전 자7~ 어디에셔 

켈을휘하였을까 

리를 물리적 힘으로 대적할 생각을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 

하였다. 그래서 제자 중 한 명이었 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필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던 자가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무리 

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이 

다. 그렇다면 칼을 가진 제자는 어 

디에서 칼을 취하였는가? 칼을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없었는가? 일단 

예수님이군인밝l게잡히셨던때는유월절이었다. 이 날은모든유대인들01 기장중 

시하는절기였기에，그들은유월절예식을준비하기위한음식만준비했을뿐아무일 

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칼을준비해서는안되었던 것이대출 12::L히. 그럼에도칼은 

준비되어있었다. 

요한이밝히고있는것처럼칼을가진지는베드로였다.그가언제칼을준비했는지 

성경에는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유다의 배신이 드러날 때쯤으로 추정되고 있 

다. 예수님은제자들과의 마지막만찬을나누시면서 자신을배신할제자가유다라는 

사실을확실하게 지목하셨다{요 13:18,26), 이때 지목받은유다는그자리를박차고 나 

갔다{요 13:3이. 이후에 예수님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며， 저l자들이 함께 따라올수 

없다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서서 큰소리를 친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히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요 13:3끼. 이와 같에 목숨 

을 버릴 정도로싸울각오를한베드로가칼을준비했을 것으로생각해 볼수 있을뿐 

확실한증거는없다. 

또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옹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주러 왔 

노라’까 10:34)는 예수님의 말쏟11 따라 제지들이 칼을 준비책l 않았을까 추정할 

불법자의동류로 여김을받았다한말이 내게 이루어져야하리니 내게관한일이 이루 

어져 감이니라그훤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l 있나이다 대답해1되 족하 

다 하시니라?'(:녹 22:36~38)， 그러나 이 말씀도 이시야 53:12 말씀의 성쥐로 보는 것이 

더타당하다. 

이상살펴본것처럼 칼을가진자가어디에서 칼을취했는지 정확히 알수는없다. 

확실한 것은 칼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를 비롯뼈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꽁t 

다. 사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는 순것베 칼을 들었던 베드로는 영웅이 될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결심을 지키는 행위였고， 이 행위에 대해 예수님의 어떤 신 

비한기적의 응답이 있을것으로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예수님의 반응은전혀 기 

대 밖이었다.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귀가 잘린 종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칼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칼을 가지고 무언기를 해 보려고 나섰 

던베드로와제지들은결국예수님의예언대로모두흩어졌대마 26:31 ;막 14:2η.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행 8:1.4 
12:1η.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칼을 준비하고， 그 칼을 가지고 영웅이 되려고 한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열정과각오， 내가 준비한 칼을 가지고 갈수 없다. 지금 내가 쥐 

고 있는 것이 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 
소서아벤. 

• DH주 휠요새벽기도회“H벽 44))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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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찌 

저는 이번이 첫 선교입니다. 목사님께 혹시 교구에서 선교팀이 구성되면 저 
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씀 드린 뒤 2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왜 2년 전이 아니라 지금인지 알 수 없었고 의문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지난 8박 9일 일정을 마치고 나서 보니 주님의 계 

획하신 때와 장소가 바로 지금， 이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 
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제가 온전히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어l 달 

려 죽으셨다’ 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믿기는 하지만 진정 그것이 내게 어 
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역을 마치고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예수님을 죽인 것은 2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가해자이고 내가 살인자이다. 내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내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웅}이라 

조롱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찢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마음 

이 아프고 괴로워 많이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럽에 

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물과 피를 다 흘렸다. 내가 내 피로 값 주고 너를 샀다. 나 

는 내가 복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다’ 라는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 
게 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첫날 사역 때 천사보다 더 환한 미소와 열린 자세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영 
흔들을 보며， 오히려 이들보다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한 제 모습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아시는 주님은 ‘왜 네가 사랑이 부족하느냐.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이 실망스럽다’ 라고 나무라시는 대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유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그 사랑 느끼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 내가 안다. 나는 네가 느끼고 깨달은 이 사랑을 선교지 저 귀중한 영흔들도 똑같이 알도록 전해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저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켜 없애 주시고 오직 제 마음속에 성령님만 충만하여 예수님 사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0.01%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맛， 짜， 쩌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기뻐 영접하는 영흔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게도 진정 
한 구원의 확신과 참 순종의 자세를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럽니다. 

오직 추님께 감사 

작년 선교를 다녀온 후 남편이 내년에는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남편이 가장 더위가 심한 시기에 혼자 지내기가 몹시 

힘들었나 봅니다. 올해 팀이 결성되어 훈련을 받는 중에도 남편에게 선 

교 간다는 말을 못하는 가운데 텀원들의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유학 중인 딸아이가 방흐L이라 잠시 다띠가는 중 공효뻐l서 배웅하고 돌 

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하니， 그냥 별말이 없었습니다. 선교 출발을 

앞두고 남편을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저에게 남편은 피곤할 댄데 

그만 두라며 편히 쉬다가 선교 잘 다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정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몫을 잘 감당하는 남펀에게 정말 감사 

하며 선교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펀하니 선교 사역 내내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복음 전하기에 힘을 기울이며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 

리는 늘 염려하나 항상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체힘하면서 우리 

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모든 섭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 

며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박은주(권사. 10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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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인도하심 

몽글은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아 기름 값이 폭등 

하고 차량 기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역지로 가는 도중에 험한 

비포장 도로를 달렬 때에는 티이어가 2번씩 구멍이 나 스페어 타이어 

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사역지를 향해 달릴 때에는 길을 잘못 

들어 되돌아오면서 게르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성령께 

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 

게 이 몽골 오지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를 생각하게 하셔서 
이 오지의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하셨 

으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어깨가 처져 있을 때는 잘 받아들이 

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선교사로 사 

용하셨는지를 다시 깨달으며 또 가라 하시면 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한관우(집사. 23교구) 

안유리(집사.3교구) 

내가 인#: 선교느 선교가 아니다 
r ‘L. L.-L. L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있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선교란 내가 주인 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다. 착하고 충성 된 종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육적인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더 힘들다는 것， 선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김성해(집사， 1 2교구)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이번 선교가 처음이었습니다. 선교지를 정하고 석 달여 간의 훈련을 받으며 기도 

로 무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지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예상치 못한 내란과 폭동이 일어나 다시 선교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첫 

출발부터 선교란 우리 힘과 의지로 할 수 없고 온전한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길을 깨 

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였지만 성령님께 

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팀은 성령님의 뜻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마음껏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이 많이 안타까웠지만 우리 팀 

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고노띨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 는 선교 구호대로 산과 들로 
다니며 죽어 있는 영흔들에게 십자가 복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 

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음에 감 

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죄정화(권사， 11교구) 

면재 사역 중인 섣교틸 (2개 팀) 

기 간 

9월 12일(월) - 9월 20일(화) 

9월 13일(화) - 9월 21 일(수) 

팀장 

흥선기 

최지은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선교틸 (2개 텀) 

기 간 팀장 

9월 19일(월) - 9월 26일(월) 이인숙 

9월 20일(훼 -9월 28일(쉬 임태수 

지난 주에 도착안 선교팀 (5개 텀) 

기 간 팀 팀장 

9월 7일(수) - 9월 14일(수) 정년1부 6팀 고영학 

9월 7일(수) - 9월 15일(목) 19교구 3팀 전숙영 

9월 -9일(금) - 9월 17일(토) 17교구 4팀 이선홍 

9월 9일(금) - 9월 17일(토) 정년2부 1 팀 바「스o사」 

9월 10일(토) - 9월 17일(토) 에바다부 1 팀 gι며。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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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부 수련회률 은혜 속에 마쳤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를 
주제로 시작된 수련회에서 청년1부 소그룹 중 하나인 중창팀은 둘째 날 부흥회 때의 특송 

을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준비과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이라"(고전 12:27)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팔， 다리， 

손， 발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 자라 온 환 

경도 모두 다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 13), 종종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열쇠는 한 몸이 될 수 있 

는 필수 조건인 성령충만흔별 위한 기도가 우리 줌창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여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 

니"(요 1:1 2)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정의 일원인데도 서로 

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계명 2가지 

를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으나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마 
22:39)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을 가르치셨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매 순간 고백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같이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청각징애요될을 
전도하겠습니다 
자금끼지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되었 

습니다 충현펴에 와서 김성관 목사 

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놀리운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딜렬 때끼지 

그리고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위 

해서 좌를 지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Q! 아픔니다 세례 받은 후 예수 

님에 대해서 모르는 청각 g빼요될을 

전도히컸l습니다 앙승진(에바다부) 

정년 1부 중장팀 

저에게주신선물 
E룡문이라는 것을 써 보니 처음 교회에 q:외| 되었을 때 

부터 지금까지의 훌얻 신앙생훨을 뒤돌아볼 수 %논 시간 

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저에겐 참 소중한 일털어 많g펀 

은혀l로운 시죠될이었습니다 한 기정의 가징이 되었고 아 

빠가 되었고 또 사위가 되었으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 

는 소중한 시꿇이었습니다 저17~ Of직 큰 믿음이 있는 

않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 자리에서 최선 

을 다하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ζ애|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 

OPI는 모습이 가장 해님의 ;q녀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 

는 생객| 듭니다 세려|를 받는다는 것， 간증문을 쓴q는 

것은 저에게 저의 모습을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g논 주님 

께서 주신 감사한 시ζ떼었습니다 정인석(성도， 16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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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녁샘|요? 션 
m laltr l..J , ...:" .，..1느 여|두 

“ ~- ' _L.\ Ll 2101에요，...，τ 
r r l- or쇄ti i a 비에요. 

〈니의 ι.~ . ，，/-.L.I~ 
r 여|f a E 디 리 「 벼|수 섬 
」 」 。 샤a냥\iß-， .J.l\~ ι1 ，..\에 1냄싹은 

닝을 ι1f -。L 두려워감고， r 새1핸H 봤에요 
「러뎌\ ，..~Jf나 l-li\~? ’ l~jl 'ö 
-- 」 〈니 01 껴|시 |길 
，..\따 여lf 。 」 gH 추세요. ‘ LI 으 d뺀헬 

01러 서듀용해H 추;교 파 오A뚫『|JJ 김로운 새 
넌구활l t짧뚫 꾀혈Z니구갚에요 그리끄| 鐵
T:J:깊f§;fr:￡;fZ감포ft늑1석f;파솔효? 올EZ: 
d니m a.7상 수 앙개| 해 f 」ι←느 J도l~ 도|꺼| f ;바 샤 
을 윈f?으빼 향AK O랩E서4· 닙￡ 랫옆?5J|톨담f 
벼|누퍼 E 。 o| 도응객 f 헬 。r -r μ 

시움끄 발 」 는 셔제lι뻐c 
--tr-' -시， .“.“꾀’닙d바f샤Fμ| 양」μ수 < 니 요 님 

E벼|꺼| 닙감'~i “ 셔는 여I-?~ò 'a. 

￥시고 ，..\춰 추세요 얀채림l초등2부1 

ι뱀L-\d ， 

이제，오직예수님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요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q"(고후 5:1끼. 서|례 교육을 마친 주일찬g뼈|배 때에 위임목사님이 설교하신 말 

씀입니다 이전에 입에 닮도록 S양했던 구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 

다” 이 말씀이 자금 세례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가장 확실한 E엠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로 

운 저의 마음가짐으로 인한 새 것이 이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시작 앞으로 이랫 것 

을 보며 괴로워하는 저의 어리석음이 이닌 위의 것을 비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경외히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의 삶이 비뀌고 저의 기정이 바 

뀌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싹|는 여}수님의 크신 시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을 동경하기보다 주님 한 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지녀가 될 수 있 

도록 말씀과 7~ 생휠에 전심을 다하컸!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의 시영을 다히여 주 

님께서 새롭게 쓰신 부족한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히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빌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호을 후대에 전히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료뻐|거| 전하기η}지 나를 버리지 마상:f(시 꺼:18). 아멘 정경모(성도， 1 9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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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흑 

^I~.'.' 를 톨:::::1 

썼 저는 부산에 거추밥니다 딸。l 속해 있는 교외악교 수련외 7~ 있을 때 앙상 서울에 
v 올라와서 삼시 있다가 부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서울에 오언 아추 가끔 사위와 딸， 

외손자와 암께 교외에 요기는 쨌지만 얻기로 작정하진 못쨌습니다 올 여름엔 사 

위와 딸의 권유가 마음에 와 당아서 등록하고 부산에서도 계속 교획에 다니 기로 결 

정하고 새가족양육부에 오게 되었습니 다 2달 동얀 새가족양육부에서 말씀을 틀을 

때 마음이 예선과는 달리 편얀마고 종았습니다 . 이제 추기도문도 다 외워가고 있 

습니다 . 부산에 내려가서도 가까운 교외에 등록해서 계속 다니고 ， 서울에 오면 중 

연교외에 다니연서 예수님을 믿고 싱습니다 .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g연l 

헛 어린이집 원장님의 선도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섯날은 녀무 오기 싫어 빠 

v 지고 싱었으냐 제가 임하고 있는 곳의 상사이기 때문에 유욕을 이기고 이곳까지 오 

게 되어 양육과정을 마치게 되었네요. 양육부에서 들려주는 말씀은 잘 들려 재미 

있게 교육을 마질 수 있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오던 것이 이센 띨요암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 반 추 안 주 교외를 다니며 접접 마음이 떤얀애지고 안 추를 되돌아보 

는 시간을 강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요면서 초금씩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 앙으로 가야 말 길이 녀무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박옆j 

성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어l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 께서 진이 그 믿는 자 안에 사시게 되고， 그 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그래서 냐는 .십자가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의 설교 

십자까 

와 성도님들의 가르집을 통해 종교적인 기조 용어들을 이해하게 되어 성경 독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예수님을 믿으연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맏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박셉) 

?? 시집 어른틀을 따라 교외만 왔다 갔다 하다， 이련 저련 일로 10년 동안 교외에 다 
v 니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다시 교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 

이 살연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열심이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믿고 의지하언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해결애 주 

십니다 . 죄인인 냐를 대신하여 추님께서 십자가를 지섰고 내 죄를 사하여 추섰고 

은어l 위에 은혜를 추섰습니다. 모든 임에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왈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r용외 ?!J 

F?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하냐님이시L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고통을 냐눠지시고 내가 
γ명안할 수 있게 새로 임을 주십니다 . 주일에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자꾸 예수님께 

기대고 싱어집니다 중연교외의 지금의 모습이 유지되길 기도앙니다 . 교외가 상엽 

적이지 않고 복음의 말씀에 증설안 것이 감사밥니다 . 저를 다스리며 선선이 예수 

님 앙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얀 돌아보아 추셔서 감사앙니다 . (깅에~J 

ξ정 고모와 고.모부의 인도로 결온 우 남떤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v . 위해 대신 축으신 완선안 하냐님이시고 완전안 사람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인 됨을 생각하고 추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앙니다 . 안 주간 은혜에 갑사하고 멈음 

을 더욱 쌍아갈 수 있어 종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 매사에 감사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깅태욕) 

::안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다가 선지의 선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냐님이시며 죄가 없으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이십니다. 냐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산 

양하는 사람이 되게 아십니다 . 주임을 지키고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님틀의 산양에 
01으 어고 스스로도 더 자양하고 으혀l에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케 됩니 

• L. 

다 .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선안 삶， 빚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평소에 불명보다는 감사를 ， 시기와 질투보다는 이째를 하는 마음가짐 

을 갖게 되었습니다 . (y~육l 

i Z 직장 동료의 전도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많으시고 선지선능아신 하냐님의 
’ 아들이십니다 . 십자가와 성령님을 접힐 수 있고 늘 감샤하고 외개발 수 있어 종습 

니다 . 주변 정리 ， 인적 정리가 되어 감사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앤엉) 

주넘이 내민 못 박민 손훌 잡고 

나π|막한얻덕에올라 

이 슨관에도 내 M랑하는 자녀들이 

축을의 밀로 ，~고 있지 않니? 

떠오르는 태양율 바라보며 

난그렇께 

주님과휩께섰다 

LH까 너를 얼마나 M랑하는 줄 아니? 

내까 너를 택맏 '1를릎 아니? 

내까 너를 부론 목적을 아니? 

말씀하실 때 난 떨어진 낙업에 고깨 떨곤다 

난 너를 우|해 십자까에 못 박였는테 

넌 나를 ￥l해 무엇을 줄 수 있니? 

난 너를 우|해 낙타의 무릎쩌럼 '1도했는테 

넌 나를 ￥l해 무엇을 하고 있니? 

물으실 때 난 떠자는 구를만 바라다본다 

네몫으l 앙떼를말밀테니 

잘보호해줄수있겠니? 

네 자싣율 부믿하고 십자，~를 π|고 

나를쫓을수있겠니? 

바라보실 때 난 높이 훗을 산만 을려다본다 

내，~ 누구를 보내며 누까 우리를 우|해 ，~겠니? 

눈물 훌리실 때 난 바람저럼 그 자리를 떠난다 

부추|의향'1떼럼 
쓸쏠1i 1 얻되을 내려까는 주넘의 뒷모슬을 보며 

땅 속 깊이 뿌리내린 나무저럼 

난그렇께그자리에서있다 

주넘 내려까싣 그 발자국 우l로 

떨리는투솜릎부여잡고 

마을모아투손모아 

눈물로고백한다 

쩨까여'1 있나이다 

쩌를보내소서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김성은 

박미선 

김안현 유아부 

김유현 영아부 

황명자 앙육반 21 정순옥B 

김혜숙 앙육반 10 최미자 

전장예 12 김효선 

흥나은 대학부 11 정미순 

김민기 초등2부 8 구숙희 

신민철 앙육반 11 임순록 

최종학 고등부 8 김종수 

손동욱 앙육반 10 김광선 

고준서 」숭-드。。←-닙「 14 흥현기 

원진호 청년 1 부 12 

정윤정 청년 1 부 5 

김현경 양육반 6 

서정분 13 신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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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식 

잊짧 
'ti<길 우리의 복음이 기리었으면 멍하는 자들에계 가리어진 것이라 

그충에 이서|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자들의마옴을 혼피하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복음의 핑왜가비지지못하게 염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장소 베디니흘 일시 : 22웬목) 1000 21교구 2찌 엉성훈힌 모입 

기도의창 츠회 
o L.: 일 시 : 24앨퇴 X뻐 교회출발 장 소 , 충헌기도원 

징소 재교육관 2JJ7.호 

징 소 ‘ 저11교육관 2JJ1호 

일 시 : 25일”다음 주멜 1230 

일 시 : 25띨다음 주웹 1앙O 

22교구 엉성흘린 

장년3부 훌훌훌 윈도정피 

장년4루 초정 견도집피 

1 권사회전체월례회 

일시 2 1 일(수) 12:40 징소 갈렬리흘 
2‘ 남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25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제 1교육관 407호 

장소 제교육관 501호 일 시 25앨다음 주앨 1400 12교구 흥톨얼 추잉 

장소 · 본당 지하1층 여투살럼흘 일 시 25일(다음 주앨 1400 14교구 흥훌훌 견도접피 
띠 충현의 모든 성도가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 종(요 3:히이 되게 하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장건함을주소서. 

떼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울 전하는 천 
국일뀐골 1:2잉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곁톨 

1 조용섭 군(조윤주 씨 최인순 씨의 아들)과 깅유 

진 양(김봉옥 씨 · 장철자 씨의 딸 ， 16교구) / 24일 
(토) n:00 ， J5강남웨딩문화원 l충j훌 

2 황민상 군(황규만 씨 , 엄청은 씨의 아들)과 임수 
희 양(이용혜 집사의 딸 ， 22교구) / 24일(토) 
11:30, 엘루체컨벤션 3충 (반포동 소재 ， ft536-
0300) 

3 이복희 군(이상대 성도 · 구À}숙 집사(타교)의 아 

들 ， 8교구)과 이효신 앙(이명익 집사 · 유현순 권 
사의 딸， 4교구) / 24일(토) 13’ 00, 충현교회 갈렬 
리훌 

4 박동근 군(박광식 장로 · 김두순 권사의 아들， 6교 

구)과 민미영 양(민경삼 성도 · 서애련 성도(타 
교)의 딸， 3교구) / 24일(토) 15:30, 더챙당 2충 노 
블레스훌 

장 소 . 재교육관 tlJ7.호 

2011년 서리정시 입명피 교육 
일 시 ’ 25앨다음 주띨 15:CXYv1600 징 소 ‘ 재교육관 2JJ7.호 대 상 : 201 1년 서리집시 잎명자 전원 

션교헌어 혼린 일시 : 0뮤일 15:00 장소，제교육관짧회네멜댔회버딛님) !m.화킴보디에 

일 시 25'웰다음 주앨 1400 17교구 세기혹 조정집회 

딩 1년 1인 1명 (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핸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2011 JUMP!!싸링U를 IJIXlfI 
훌헌혹지관 바파회 톨톨후월 혐수얀배 

1. 비 자 회 201 1년 1 0월 12일(수) 
2. 후원을풍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2011년 9월 14일(수)~10월 5일(수) 
@ 접 수 저 총현복지관 1층 요뻐데스크(#640~2) 

인흐원물풍이 많은 경우 복자관에서 가정'0/0나 회사에 방문 수렁 
@ 후원물품 의류 ’ 생활용품 화징품 의약풍 식품 · 생활가전 도서 

(소득공제 기부긍 영수증 발글) 
의 충현복지관 지역복지팀 02-2192-o640~1 팀장 010-5290-3687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 1히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7~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될양로원 · 함양충현농원j 및 준공 
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하소서 

@문 

X섬안8t1HUJ 

교시양성부 
싼웰M원양성부 

흥현딸대원훈련 

수요성경공부 교육기간 ‘ 9월 7일- 11월짧1(12주간) 
오후반23J -4.aJ O f7벅흩예 니타남때수그리스도(제1교육관3)1~낀 로n씨에 나터난여싸그리스도떠1교육관3)，쩍 

훌얘룰기에 나터난얘수그리스도(제1교육관%정j 
사무옐상히예 마i닌예수그리스도빼cμ흘j 
교육기간 ‘ 9월4일- 11월앨(12주긴) 짧‘제1교육관'JJ7호 매주일오후3:3) -43J 
교육기간 9월4일-11월m웹12주간) ε앙 베마|흘， 매주얄오후3:3) -43J 

교육기간 ‘ 9월4일- 11월m응맨주긴) ~ : 제1교육관407호， 매수요일오후 13J-23) 

2011 넌 후반기 교훌훌련원 갱들(18을l찌지신징 이강 /교육떼1교육관 2층， #413) 
주소밴경 

1 정정길 장로 -이영자 권사(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222 마포강변현대홈타운A 110동 1701호， 17교구) 

g 피돼지들이 모든훈련을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덤후 2: 3)이 되게 하소서 

~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iDJ호 I 25 (주일) 

장지웬이옥주 
녹 20:19-26 

24 (토) 

양재웅/홍순애 
녹 20:9- 1 8 

23 (금) 

이태원/박노익 
녹 20:1-8 

새벽 기도회 (9 / 19 - 9/2 5 ) 

21 (수) I 22 (목) 
이희식/현준봉 | 김운창/권영일 
녹 19:28-44 I 녹 19:45-48 

20 (화) 

박근백/이영식 
녹 19:11 -27 

I률월훌끝과같&과흩표필랴혹폐 

성인!항 PhOllics q캡 
개강 : 10월 14일(매주 금 3AI30분-5AI) 

Phonics란? E멸a il릎이 월따잊! 소리루터 

영어l 왼는 업& 배푸는 과정 

문의및수강신청 
fi 내신 349 . 010-5892-8200 . 01 0-88여-5092 

예배 담당 (9/21 - 9/25) 

설 교 |사회 | 기도 | 찬앙 
그리스도께서 싹하신 평화는 어디어l 있는가따 1때-때 깅성관목^f I 양재웅 | 김영란| 십자가 그늘 아래(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주님의 은혜로(시 3:1-8) 박근백 목사 | 이현석 | 김 영옥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실로암 찬양대) 

김성관목사 |강창원| 예루살햄찬양대 · 오케스트라/소프라노김희연 /충현음악0바데01 금쁨주 

잃어버린 기쁨(녹 15 :25-3긴 박은효목사 | 하옥성 |함철주 예배 전 찬양〉 

잃어버린 기쁨(녹 15 :25-3깅 양재웅 목사 | 장지원 | 임창식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 /플룻 노운영(임마누엘 오케스트라) 

잃어버린 기쁨(녹 15:25-3깅 김성관 목사 | 유현철 | 박우현 | 이 세상 험하고 외 / 소프라노 김희연(할렐루야 찬양대) 

잃어버린 기쁨(녹 15:25-32) 이희식 목사 | 정민권 |송한천 ! 내 영혼01 은총 입어 외 /클라리넷 강혜경(아엔 오케스트라) 

잃어버린 기쁨(녹 15:25-32) 안치원 목사 | 이광현 | 이계인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외 / 테너 이정덕(엠엘 찬양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더라(창 3:8) 김성관 목사 | 탁정헌 | 남중호 | 갱년2부 / 가족찬양 /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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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민 
21교구 

박은효 
18교구 

유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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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교구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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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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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임목사 김 성관 구 운 시간 차량 

@오전 9:40 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 1:00 떠%납부펴，10:20 0땀역 경유) 

@오전 9:50본당앞출발껴행) 

금요청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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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11시에묘|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중왜， 일뱀및수 
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랭뻐， 중국어， 
몽맑 러시0뻐j 킹보디O뻐1 인돼시O때로동시통역됩니다 

$떼tnm; lra1SIaIb1S i1 Er영S1， αre였， 때:a-eæiJ'dSi;]1 
lJr9.a:le ae ~양Ül at it'e 많쩨lO ci.x:l< W()양'4> 않IDl， 

iJ'd&i 벼i<æ， Cfuse, 싸Y"ÚJ1， ftmæ, 않rtxxm iJ'd 
hireiiJl aearo~양Ül at it'eChJ O ck성<V뼈엉ψ앓IDl 

보단 

본당 

뱉
 -뱀-쁨-쁨
 

시간 

오전 7:00 

오전 9:00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1:。이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오후 5:00 

I 오전 11:00 II 저녁 7:00 
저녁 7:00 

매일 새벽 5:00 

(홈 02-552-8200)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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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사 

강덕필 강영미 
8교구 6교구 

김정운 김정자 
24교구 15.교구 

옥미자 윤인축 
9교구 3교구 

이향란 잉태주 
12교구 17교구 

최문실 홍순애 
1교구 5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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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장 소 
장년 1 부 오후 1 2 : 1 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 :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 40(성인) 

(주)앤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층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 :3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 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제 1교육관 110호 

제 1교육관 201호 

제 1교육관 207호 

제 1교육관 407호 

제 1교육관 507호 

장 소 

I 오전 9: 00 

11 오전 11:00 

오전 10‘ 50 

오전 10 ’ 50 

오전 10:45 

시 간 

초퉁 1 부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a 

τ
 

구
 

오전 10:45 초퉁 2 부 

복지관 지하2층 오전 10:30 .... C H 
ττf 

제2교육관 4충 오전 11 ‘00 고퉁부 

제2교육관 4충 

지1]2교육관 2충 

제 2교육관 4충 

(토)오후 2 : 00 

(토)오후 4 : 30 

오후 12:10 

청년 1 부 

청년 2 부 

대학부 


